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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부 들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다. 그러나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지만, 원전만으로도 
복잡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

새 정부의 새로운 원전 ‘비전’과 ‘과제’는 기본적으로 ‘성찰’과 ‘복원’에 있다고 본다. 왜 탈원전 정책이 
5년간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간 것인지, 또 원전 만능주의와 원전 수용성 등에서 성찰해야 될 것은 
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. 새로운 과제도 여기에서 찾아야 되고,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동반자 
관계를 모색해야 될 것이다. 경제성과 수용성 면에서 분명한 보합 관계가 있고, 탈탄소의 양대 축으로 
역할 분담도 있어야 될 것이다. 

또한 SMR 등 중소형 원자로 사업과 원전 고열을 이용한 핑크수소의 생산 등 원전 사업 영역의 다각화도 
시급하다.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 및 연구 저장시설 건설에 관해서도 앞으로 수년간 치열한 
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녹색에너지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.

아울러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원전 수출도 추진 체제의 재정립, 한미간 협력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
러시아, 중국 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.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
원자력 학계, 업계 및 연구계와 한전, 한수원이 One Team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.

원자력 시대의 전망과 과제
- 새 정부의 새로운 원자력 비전과 과제




